	안부 인사 ^_^
	


이제 계절마다 쉬어가며 안부인사를 드리는군요.

기관지가 안좋아지면서 기침 때문에 고생중입니다.
기업들은 요즈음이 손가락 빠는 때 잖아요. 그러다보니 이것저것 떨어지는 일도 많고...
어수선하기만 하네요.

최근에 모 카페에선 개념 탑재안하신 수입유통업자가 제 포스트를 짓밟는 사태도 있었고... ㅜ.ㅜ

몸과 마음을 추스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휴가, 즐거운 방학 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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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K 2007 사전 관람 신청이 6월 15일 까지더군요.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은 얼른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구요.
저도 SEK에 가보려고 하는데, 전시회를 처음 가시는 분들은 다리품만 팔고 전단지만 잔뜩 들고 다니다가 뭘 봤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던데요. 제 노하우를 나름 정리해 봅니다. ^_^


1. 제일 먼저 전시회 소식지를 하나 챙깁니다.
전시회 소식지에는 참가 부스 명단이 나오는데 그 것 때문이죠. 
또 잘 만들어진 소식지에는 부스별 이벤트 시간도 나옵니다. ^^;


2. 큰 가방 먼저 챙긴다.
전시회 돌아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주섬주섬 정신없이 담아야 하니까 제일 먼저 가방 부터 받으세요.
삼성, LG 등이 언제나 가방을 주는 곳인데요. 만일 삼성, LG가 가방이 떨어졌으면 주변에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 그 부스를 찾아 갑니다.


3. 이벤트 시간 챙기기
일단 이벤트 시간을 쭈욱 알아보고 메모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전시회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벤트 시간되면 바로 이벤트가 있는 부스로 직행! ^^;


4. 이벤트 상품 잘 타는 법
이벤트 상품(특히 퀴즈형)은 학생들이 많이 입장했을 때는 포기하는게 좋습니다. -.-
반대로 애들을 데리고 갔다면 앵벌이를 시키십시오. ^.^

이벤트는 대부분 퀴즈형이 많습니다. 이 퀴즈형은 저요!저요!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포스를 따라 갈 수 없죠. ^^;

게임형의 경우는 실력 승부니까 꼭 줄서서 참석하시고요. 골프퍼팅, 다트 던지기 등이죠.
행운권의 경우도 운이 좌우하는 거니까 꼭 설문지 같은 거 써서 넣어 보세요.


5. 작은 부스를 무시하지 말자.
도우미도 없고 부스도 작고 해서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스일 수록 서비스가 좋습니다.
작은 경품이라도 잘 챙겨주곤 하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특히 직접 구입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말만 잘하면 할인도 가능하죠. 


6. 음료수 사 마시지 말자.
요즘은 주는 경품을 줄이는 대신 전시회 장에서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사탕은 너무 많아서 탈일 정도죠. 구지 음료수 사 먹지 않아도 되죠. 


7. 사진촬영은 예의
기업의 부스에 있는 전시품을 찍을 때는 꼭 사전에 양해를 구하십시오.
일부 제품의 경우 개발 도중에라도 홍보가 필요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이럴 때는 산업스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8. 즐거운 영어 공부
대한민국이 IT의 테스트 베드이다 보니 외국인들도 많이 참석합니다. 
외국인들이 바이어의 입장이 아니고 판매자의 입장이다 보니 얼마나 싹싹하게 대해주는데요.
오랫만에 영어실력 확인해 보고 싶으면 제품에 관심있다고 말을 붙여보세요. 살아있는 영어 학습! ^_^


자. 그럼 SEK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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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 정부, 산업계 모두 UCC 열풍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 눈물 겹다.


본좌 해주고픈 말은 ... 


'미안하다. UCC는 수레기다.'
새롭게 일어나는 IT붐의 화두가 UCC인데 왜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하는가?
그래서 '미안하다.'는 거다. 우리 경제를 생각해도 새로운 모멘텀이 보인다면 적극 찬성해야 하는 것이 국민
한 사람의 입장이고, 본인의 생계에도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럼 왜 쓰레기라고 하는가?
그간 대한민국 IT 트렌드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온 바로 Sexy한 아이템을 향한 무뇌적 질주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선진국이 단 물 빼 먹은 거 가져다가 자본가와 몇몇 브레인에게 돈 퍼주는 트렌드 만들기
이제 좀 그만하자는 얘기다.

자본계는 좀 우직해도 길고 오래가는 쎈놈 만들 생각도 좀 하고,...
언론은 정말 이게 새로운 모멘텀인지 검증하는 짓좀 하라는 거다. 보도자료 그대로 인쇄하지 말고!

향후 인터넷의 변곡점에서 UCC는 하나의 Subset일뿐 전부일 수 없으니 그것을 전부로 보는 짓은 제발 하지 말자.

특히 개미 투자가 여러분들, UCC 한마디에 올인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지어다.
메모리 산업 호황전망에서는 하이닉스에 올인해서 개털되고, 바이오산업에서는 어땠는가? 나노산업은?
시장의 전망을 언론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개미 투자가들을 생각해서도 나는 쓰레기라는 얘기를 하고잡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는 항상 시장성장에서 캐즘이라는 무시무시한 구간을 만나게 된다.
매니아와 같은 집단은 언제나 어떤 아이템이든 약간의 진보성과 특이함, 재미를 갖춘다면 쉽게 거기에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매니아집단은 전체 소비자의 10% 수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이후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은 매니아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서비스를 지켜보고 채택하여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UCC는 매니아집단의 일부를 수용한 상태이며 후기 사용자집단의 지갑을 열게 될거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또 한 가지, User Created Contents라는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자.
Create 생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돈을 지불하고 사야 한다. 반대로 생산활동을 하는 그것도 고통이 큰 창조적(Create) 생산활동자는
재화라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 현재의 UCC 열풍의 Creature(Created contents)는 누가 만들었는가?
매니아집단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 컨텐츠는 계속 대다수의 네티즌에게 펼쳐저서 누구나 만들어 낼 것인가?

다분히 손 쉬운 텍스트 기반의 글일지라도 대다수 네티즌이 Post를 스크랩하길 좋아하지 누가 쓰길 좋아 하는가? 나? 매니아니까. ^^;
어떤 사용자가 캠코더를 들고 나가 영상을 찍고 그걸 컴퓨터로 옮겨 편집을 하고 업로드하겠는가? 


본좌 UCC, 특히 동영상 기반의 UCC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UCC는 인터넷 초기 개발의 궁극적인 이상이었다. 꼭 실현되길 바란다. 

하지만 현재의 지랄같은 무뇌적 성향의 UCC 띄우기와 맹종은 '옳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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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미있는 그래프 놀이 시간을 갖기로 하자. ^_^

본좌 그림으로 때우는 게 긴 타자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가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어 되도록 그림으로 때우자는 컨셉으로 그래프놀이를 생각해 냈다. ^,.^
그러나 그래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의 시험과 물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걸 깜빡했다. 본좌의 한계이다. ㅜ.ㅜ
본자를 어여삐 여겨서... 혹시 본 그래프 놀이를 보면서 어? 이럴 땐 어떤가용? 식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더워지는 여름,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사는 것도 정신건강에 아주 좋다. ^.^

오늘 PCI, PCI-X, PCI Express가 나온다. 이 확장 방식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당근 자세한 설명은 없다. 검색하시라.
특히 포스트 보시기 전에 bps와 Bps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보시기 바란다. HDD 관련 데이터 전송단위는 Bps(Byte per second)이다. 

※ 이번 포스트에서는 일반적 명칭 '싸타투(발음데로)'를 SATA 3.0G로 표기한다. SATA II라고도 하고 SATA2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쓰자는 의미에서...



Chapter 1. 인터페이스 별로 속도 차이는 어떤가?

1. PCI와 PCI-X 속도 비교
아무리 설명안한대도 조금은 할 수 밖에 없는게 이런 기술적인 내용의 글들이 갖고 있는 형식적 모순이다. 그래도 정확한 자료는 좀 찾아 보시라.^^; 
PCI가 갖고 있는 속도의 한계는 Gigabit Ethernet, RAID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PCI-X가 첫 선을 보이던 그 때는 서버급 PC에서만 사용될 수 밖에 없었으나 요즘은 Dual Gigabit Ethernet에 SATA 지원되는 RAID 카드 들이 많이 보급되면서 웍스테이션 급에서도 PCI-X 슬롯을 장착한 경우가 많다. 맥킨토시 G5나 ASUS의 P5WDg2-WS professional 같은 보드들이 개인도 사용하는 PCI-X 머신들 되겠다. 
일단 그래프 보고 얘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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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CI와 PCI-X의 속도 비교]

동일한 SATA 3.0G HDD 1개를 옮겨가서 테스트한 결과이다. RAID 카드(PCI-X 타입)도 동일하고 케이블도 동일하다. PCI와 PCI-X는 호환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성능 에 대한 비교 시험으로는 거의 오차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시험 결과 Average read에 비해 Burst rate에서 속도의 차이가 확연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 괜히 비싼 PCI-X 타입 카드 사서 일반 데스크탑 PCI에 꽂지 말자. 별 효과 없다.
-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별 체감 성능 차이 없다. PCI-X의 성능은 Burst! 즉, 쫘악~ 끌어오면서 카피를 하거나 랜더링을 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속도가 체감된다는 말씀. 결국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PCI 슬롯 자체의 속도 한계를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된다. RAID 0를 PCI슬롯에서 잡는 것도 별 의미 없는 일이다. 안정성도 떨어지는 스트라이프를 왜 성능도 안 나오는데 잡는가? 


2. PCI와 PCI-Express 속도 비교
이번에는 RAID 0로 묶인 PCI와 PCI Express의 속도 비교이다. 이번 그래프는 최근 메인보드에 도입되기 시작한 PCI Express X1(1배속) 카드 시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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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CI와 PCI Express의 속도 비교]

최근에 PC를 사서 PCI Express 슬롯(손가락 한두마디 길이)이 있다면 잘 활용하시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 올렸던 포스트 들에도 있듯이 대표적인 메인보드사인 ASUS의 eSATA포트들, 상세한 리뷰를 올렸던 기가바이트 965P의 보라색 SATA 포트들은 내부적으로 Express 백플레인을 쓴다는 것이다. 비싼 돈 들여 고급 메인보드 샀는데 잘 써먹어 보도록 함세~ 


3. PCI-X와 PCI-Express 속도 비교
본좌는 항상 RAID 알고 쓰자. 모름 쓰지 말자. 라고 외치지만 본좌가 숙연해 질 수 밖에 없는 분들이 있으니 바로 영상편집하시는 분들 되겠다.
단 1MB/s의 속도 향상이 매월 박살나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대체할 수 있기에 영상편집 업계에서는 RAID 0의 성능향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 되겠다.
그렇다. 현재까지 최상의 성능을 제공하고 가장 많은 레이드 카드 류가 나오고 있는 PCI-X와 PCI-Express를 비교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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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CI-X와 PCI Express의 속도 비교]

대중화되어 있는 PCI-X(64bit 133MHz)의 성능은 이론적으로도 8Gbps, 최근 고급형 965 칩셋 메인보드에 도입되기 시작한 PCI-Express X1의 경우 4Gbps이다.
물론 4배속에서는 얘기가 틀려지지만 현재까지 풍부한 현장검증이 된 PCI-X를 성능면이나 안정성 면에서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막연히 PCI Express가 최근 사양이고 PCI-X는 구식 웍스테이션에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최근 코바 전시회에 놀러갔다가 실제 그런 분을 봤다. --; 

 


그럼 오늘의 포스트를 정리해 보자.

우선 RAID 0의 성능 시험결과를 통합해서 표로 만들어 봤다.
호스트 인터페이스만 PCI인가 PCI-X인가로 다를뿐 사용된 HDD는 동일한 제품이고, 성능측정 툴 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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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기 힘들었던 분들을 위해 좀 직설적인 본좌만의 스타일로 정리하자면,

하나.  보통 컴퓨터 유저들의 일반적인 데이터 저장에는 그냥 PCI 슬롯에 SATA 카드 끼워서 싸게 쓰면 된다. 비싼 PCI-X 카드 꽂아봐야 성능 안나온다. 아무리 SATA 3.0G하드라도 지가 어쩌랴. 컴퓨터의 PCI 슬롯에서 막히는데... 괜히 사양에 욕심내지 말고 알뜰하게 PCI 레이드 카드 사시고, 그 돈으로 하드를 더 사는 센스를 보여주자.

둘.  최신 메인보드를 샀다면 메인보드의 eSATA나 SATA 포트를 잘 활용하라. 그렇다고 비싼 Express 레이드 카드를 사라는게 아니다. 지난 포스트들에서 여러번 소개했듯이 신형 메인보드가 워낙 좋아져서 비싼 레이드 카드 꽂지 않아도 좋은 스토리지들 많이 연결할 수 있다. 국내 스토리지의 명가, 콜로써스 터렛의 경우 40만원을 넘던 가격에서 현재는 15~25만원대까지 가격이 내려온 상황이다. 레이드 카드 값 아끼고, 그걸로 하드 하나 더 싸고, Express 방식으로 속도까지 빠르게 까지 쓴다면, 본좌도 장문의 글을 쓴 보람이 생기는 일이다.

셋. 영상편집이나 속도에 목숨 걸어야 하는 분들은 PCI-X 기반의 레이드 카드로 중무장하시라. 




다음 편 예고 들어간다. (워낙 테스트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눈치가 많이 보인다. ㅜ.ㅜ)


see you~



이어지는 내용 

# by 워크홀릭 | 2007/05/28 16:15 | 컴퓨터 이야기 | 트랙백 | 덧글(5)
	하드 확장성 좋은 메인보드 살펴 보기
	


요즘 이리 저리 인터넷 뒤지다 보니 본좌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

"과연 어떤 메인보드가 HDD를 무지하게 많이 달 수 있는가?"


메인보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속도는 아무 문제 없어서, 결국 핑계를 찾아 HDD 확장성으로 지름신을 영접하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 ㅜ.ㅜ


그래도 궁금하지 않나?  본좌의 레이더에 걸린 제품들이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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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의 P5VD2-VM의 확장성이 놀랍다.
Abit의 AB9 Pro도 동급의 Gigabyte/ASUS 제품에 비해 놀라운 확장성을 보여준다.
M2N32 WS 같은 경우, 웍스테이션급이며, 가격대 성능비 좋은 AMD CPU를 지원한다는 것이 끌린다.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다. 본좌 이글루에서는 좋다고 소문난 제품들이 별의별 이유로 똥자루 취급 당하기 일수다. ^,.^

혹시나 화일서버 꾸미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리해 봤다.

see you~ 

# by 워크홀릭 | 2007/04/30 21:32 | 컴퓨터 이야기 | 트랙백 | 덧글(2)
	기가바이트 GA-965P의 비밀 - 초보자를 위한 뽀나스
	


이 포스트는 http://cleep.egloos.com/3316773 의 뽀나스 포스트입니다. ^_^


본좌 사실 이글루에 터를 잡으면서 악플러 없고, 심히 귀찮게 하는 사람 없어서 나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저께 후배로 부터 온 전화. '형, 나 965P-DS3 샀거던. 형 이글루에 있는 그거, 그러니까 어떠케 하는거여? @.@'

그렇다. 전문가들은 지네끼리만 모여서 살겠는가. 씨바 그럼 나 안산다. ㅋㅋ  내 주위에도 심히 컴맹들이 많다. 
더 가학적으로 말하면, 나쁜 컴맹들(정의: 지가 모르면 하지 말지 남 귀찮게 하는 호기심의 사도들)이 내 주위엔 참 많다. 으허헉... ㅜ.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좌. 18을 연사하며 친히 세팅 해 주고 왔다. -.-
욕은 그 놈이 다 먹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초보자 분들은 화면 캡처 찬찬히 보시면서 해 보시라. 미안하다. 동생. ㅋㅋ


1. 965P-DS3의 CD에 있는 드라이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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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맨 끝의 Gigabyte SATA and RAID Driver를 설치해야 한다.


2. 드라이버 잘 설치되었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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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맨 끝 부분이 제대로 나와야 한다. (Tip. 장치관리자 빨리 가기 : 윈도+R키를 누르고 "devmgmt.msc"라고 넣은 후 엔터)


3. 새 하드디스크 포맷하기
오늘 본좌 왠일로 초보자를 위한 뽀나스를 쓰고 있지만 하드 포맷하는 법은 안 알려준다. 다들 예상했을 것이다. ^,.^
1,2과정을 했으면, 디스크는 무조건 인식되어 있을 거다. 디스크 관리자에서 포맷 해주시라.
(디스크 관리자 빨리 가기 : 윈도+R키를 누르고 "diskmgmt.msc"라고 넣은 후 엔터)

4. RAID를 쓰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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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설치되어 있는 Gigabyte RAID Configurer에서 셋업 해 주면 된다. 큼직한 ICON 6개 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단, 이것이 어려운 분이라면, RAID는 쓰지 마시라.   그 이유는  http://cleep.egloos.com/1766182  를 보시면 알 것이다.

이상 짧은 뽀나스 끝!


# by 워크홀릭 | 2007/04/30 18:41 | 컴퓨터 이야기 | 트랙백 | 덧글(1)
	외장하드?! 스토리지?! 내가 말해주마. -외전, 돈 안들이고 SAN을 구축하자.-
	


지난 포스트에서 예고했듯이 오늘은 SAN(iSCSI)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해 보자.


다음과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다.
1. 조금이라도 빠른 속도로 화일을 공유해야 하는 환경(영상편집하는 분들)
2. 우리회사도 화일서버를 갖는게 소원인 소기업
3. 사장님이 비싼 컴퓨터나 전산장비는 절대 안 사주는 회사. --;
4. 윈도우 화일공유의 불안정성에 키보드 부셔 먹은 경험이 있는 분들.

다음 분들은 [ALT] + [←] 누르시라.
1. 불철주야 NAS와 SAN영업에 바쁘신 업계관계자 분들
2. 웍스테이션은 HP, 서버는 DELL, PC는 삼성이어야 하는 예산 많은 기업
3. 프로그램 다운로드부터 설치법까지 물어보실 분

많은 중소기업들이 특별한 화일서버 구성없이 윈도의 화일 공유로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한다.
이런 사용환경에서는 항상 '누구 PC가 웍그룹에서 안 보인다.', '무지하게 느리다.', '공유 사용자가 많아서 필요할 때 나는 접속이 안된다.' 같은 다양한 장애를 겪게 된다. 그 해결 방법이 사실 뾰족한 게 없다. M$에 문의하면, 바로 2003 서버를 써야 한다는 대답이 나온다. ㅜ.ㅜ
(본좌 화일공유 프로토콜을 분석하겠노라고 어날라이저를 돌리다가 바로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만 둔 경우가 있다. 글쎄 어날라이저를 돌려보니 워크그룹의 다른 컴퓨터 정보들을 랜덤하게 아무 컴퓨터에서나 가져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알고리즘인 것이었다. 우와~ 정말 대충 만든건가? 아니면 Chaos technology가 적용된 것인가... ^^;)
최근에 sikuru님이 알려주신 비스타로 모든 PC를 바꾸는 작업 정도까지 감행하게 만드는 M$, 정말 대단한 회사다.


사설이 길었다. 좌우간 이런 고충을 껵는 분들이라면 IP SAN 적용을 생각해 볼 만하다. 


1. 준비물
1) 저사양 PC 1대
거의 사용이 없는 Pentium4 윌라밋이나 Celeron 같은 계륵 같은 PC 1대 있으면 되겠다. 새로 PC를 살 거면 컴퓨존 아이웍스 같은 20만원대 저가 조립이라도 전혀 문제 없다.

2) Turret C-300(DAS중 젤 싼 거)
인텔에서 최근에 거의 덤핑 수준의 가격이라는 4bay NAS 가격이 1TB에 130만원수준이다. NAS 중에 가장 싸다는 버팔로 테라스테이션은 1TB에 125만원이다. 예전에 비해 참 많이 싸졌지만, 저사양 PC에 터렛을 구성하는 가격이 1TB에 52만원이니까 분명 DAS를 SAN으로 만드는 작업이 상당히 부가성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회사의 잉여자원을 잘 활용해서 부가성을 올리면, 사장님이 좋아하신다. ^,.^

3) Software
M$에서 제공하는 MS Initiator & Win target 두 가지를 구하면 된다.
iSCSI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토리지를 'Target'이라 하고, 스토리지 데이터를 엑세스하는 클라이언트를 'Initiator'라고 한다.
(비스타에서는 Initiator가 Default로 설치되기 때문에 따라 설치할 필요는 없다.)


2. 설정
그리 어려운 것은 없지만 용어가 헛갈리지 않게 그림을 보면서 따라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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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 시험
NAS(윈도화일공유)에 비해 당연히 SAN(iSCSI)방식이 엑세스 성능의 우세를 보였다. 본좌의 실험결과는 23% 정도 SAN의 우세가 나왔으나 정밀한 BMT의 장도 아니었던 만큼 그냥 괜찮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심 되겠다.
네트웍을 통해 1.26GB 크기의 압축화일을 푸는 형태로 시험을 진행한 이유는 네트웍 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데이터 엑세스 상황을 최대한 모방하기 위해서였다. 화일 복사하고 시간 재는 것은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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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NAS건 SAN이건 사실 제 값하는 제품이 아직 없는 상태이다. (물론 EMC나 넷앱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스토리지야 없는 기능은 만들어서까지도 납품한다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제품의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했지 않나.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고, 스토리지 구입 품의서가 매번 빠꾸 당할지라도 용기를 가지시기 바라며, SAN을 꼭 한 번 써보고 싶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See you~

# by 워크홀릭 | 2007/04/25 15:57 | 컴퓨터 이야기 | 트랙백 | 덧글(5)
	외장하드?! 스토리지?! 내가 말해주마. -외전, 매킨토시용 스토리지-
	


MAC을 사용하는 분 중엔 많은 분들이 저장공간의 부족으로 외장하드나 스토리지를 찾아 보았을게다.

본좌 또한 실은 똑 같은 고민으로 숨겨져있는 정보들을 찾아 오랜 시간을 해멨다. 맥은 암만해도 아직 초보티를 못벗어나고 있는듯... ㅜ.ㅜ  홈페이지 상의 제품스펙에 홀려 결국 제품 셋업 시키고 테스트 하느라 주말을 날린 적도 많았으며, 고객상담실로 전화했다가 '우린 맥 지원 안한다니까요.' 라는 소리에 울분을 삼켰던 적이 한 두 번인가...

본좌와 같은 고행의 길을 다른 맥 유저들이 반복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정리해 본다.


서두에 미리 말해 두지만, 본좌도 많은 제품을 테스트해 보고 제조사 매뉴얼에서 칩제조사까지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아직도 자료의 부족을 느낀다. 특히 국내 환경이 MAC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전무해서 수입유통사들이 대부분인 업계에서는 MAC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을 거부(?)하거나 모른다는 말이 자주 나와서 많은 제품이 대상이 되지 못한 점 양해를 바란다. 항상 하드웨어에 대한 리뷰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전체 제품 실제 사용 검증이 힘든 점 다시 한 번 넓은 이해를 바라는 바이다. 본좌가 무슨 기자도 아니고... ^^;


1. SATA를 중심으로.
SCSI, IDE 방식의 제품도 많이 있지만 결국 기술의 태생적인 한계로 SATA위주의 제품들로 정보를 찾고 제품들을 사용해 보게 되었다. IDE를 포기한 거 그렇다 치더라도 SCSI의 경우는 결국 기존 SCSI를 대체하는 SAS(Serial Attached SCSI) 규격이 발표되었고 일반적인 쇼핑몰에서도 SAS HDD가 판매되기 시작되었기에 사용하지 않았다. 넓은 의미에서 SATA와 SAS는 결국 같은 스펙이라고 이해하는게 맞겠다. 분명히 다르지만 긴 글을 위해 이쯤에서 정리하자. ^^;


2. PCI-X 기반의 SATA Card (MAC G5용)
새로운 G5가 많이 출시되었지만 Power MAC G5(early version?) 사용자 층은 의외로 두껍다. G4 사용자들이 아직도 수입중고를 사서 쓰는 것처럼, 맥 유저들의 특징, 특히 업무용 MAC 사용자층은 오래오래 제품을 쓰는 경향이 있다. 상위기종으로 바꾸면 좋은 거 알면서도 일하는데 쓰는 머신이다 보니 문제 없음 그냥 쓰는 경우가 많다. 상위기종에서 일어날 호환 문제도 끔찍하고,... 맥이란 하드웨어가 꽤나 내구성이 좋은 것도 한 목하고 있다고 본다.

Highpoint Rocketraid류(칩은 ?), Colossus Turret류(Sil Chip), Sonnet Tempo류(Marvell chip) 이 정도의 제품이 있다.

Sil, Marvell 모두 SATA 표준화 위원회 멤버이다 보니 Turret, Tempo 이 두 모델은 Port Multiplier(이하 'PM'으로 표기)를 지원한다.

이 카드들을 꽂고 붙일 수 있는 스토리지 케이스는 기실 터렛 밖에 없다. Sonnet에서도 Fusion과 같은 대응되는 스토리지를 내놓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터렛이 국산이다 보니 가격경쟁력이 뛰어나고, 이외 중국산 스타돔 제품도 수입되고 있는데 가격은 터렛과 Fusion의 중간 정도... 우선 카드 얘기 먼저하고 스토리지 케이스 얘기는 후미에 또 정리해 보자.


이외 알려진 레이드 카드사들을 수소문해 봤으나 Promise는 수입사에서 MAC지원을 안한다고 자신있게(?) 대답하고 있고, Areca, ADAPTEC, 3Ware 등의 명가 들도 있는데 주머니 사정상 접근하기 힘든 카드들이다. 사실 이 친구들 별로 맥에는 관심없는 듯한 대응을 한다. 어차피 IDC 같은 서버시장이 이 들의 주 타겟이다 보니... 
또 한 가지 잘 나간다는 레이드 카드들 치고 그 가격이 맥에 어울리는 게 없다. Mac mini 몇 대를 살만한 가격을 컨트롤러에 지불하기에는...


시장상황은 이렇고 모델명을 찍어서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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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은 하나의 SATA 케이블에서 다수의 HDD가 엑세스되는 기술이고, Multi-lane은 다수의 SATA 케이블을 하나로 집적화한 것. 용량 확장성은 PM이 좋고 전송속도는 Multi-lane이 뛰어남.


3. PCI Express SATA Card
New(Late) Power MAC G5는 확장 슬롯이 PCI-X에서 PCI Express로 바뀌었으며, MAC Pro 또한 Express를 채택했다.
PCI-X 2.0 사양이 나오기 전에는 MAC에서 다시 PCI-X 슬롯을 보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Zeon에서 PCI-X가 나오나 기대했는데 조금은 아쉽다.

Highpoint와 Sonnet이 제품을 내놓고 있고, Sil사의 Sil3132칩셋을 탑재한 대만제품들이 수입되고 있다.

이 중 Tempo e4p(429,000원)은 PM기능을 제공하고 express 4X를 지원합니다. Rocketraid 2314(230,000원)은 PM기능에 대한 언급은 없고 express 4X를 지원한다. 두 제품 모두 eSATA Port가 4개 있는 제품이다.

저렴한 SATA 칩셋 제공업체인 Sil에서 내놓은 Sil3132기반의 제품은 강원전자 등이 수입하고 있다. Sil에서는 MAC을 지원하는 드라이버를 공개하고 있는데 수입사에서는 MAC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본좌 직접 마루타가 되어 시험해 본 결과 이런 카드들은 사용자가 직접 BIOS와 Driver를 찾아서 업데이트 해줘야 한다. ㅜ.ㅜ siliconimage.com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싼 카드를 산 이득은 내 인건비로 채워 주기로 하자. ^^;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안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본좌가 알려준데로 BIOS와 Driver를 직접 칩공급사에서 다운 받아 해 보시라.

국내에서 SATA카드를 개발하는 Colossus의 경우 express card 관련해서는 하반기 정도에 출시 한다는 정보 외에 사양, 가격 등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Express 4배속에 Marvell 칩을 사용하는 제품이 나올거라는 정보이다.

PCI Express에서 Multi-lane을 제공하는 제품은 없다. 그럼 더 할 말 없으니 다시 한 번 표로 정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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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트북용 Express Card
본좌 개인적으로 Macbook pro는 desktop 못지 않은 강력한 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맥북과 달리 express/34 슬롯이 있어서 확장이 자유롭다는 점 때문이다. express/34를 지원하는 카드의 칩셋은 JMB와 Sil 밖에 없는데 JMB는 MAC용 드라이버를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리눅스 드라이버는 열심히 내놓으면서... --+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은 Sonnet Tempo SATA Express 34 모델 밖에 없어 보이지만, 그나마 국내 수입은 아직 안된 거로 보인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게 강원전자 등에서 수입되는 Sil3132칩셋을 탑재한 express/34 카드를 사고 Sil본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드라이버를 받으면 동작할 것으로 예상된다.(해외 리뷰에 유사한 내용이 꽤 많이 올라와 있다.)


5. 스토리지
SATA를 기반으로 했을 때 DAS형 스토리지 Enclosure 제조사는 별로 많지 않다. Steelvine, Stardom, colossus, sonnet, 3ware 등인데... Xserve가 10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나올 공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갑부 맥 유저가 아니라면 결국은 써드파티 제품군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오히려 써드파티가 많아서 apple에서 굳이 DAS enclosure를 안 만드는지도 모르겠다. 


1) eSATA 스토리지 
Turret C-200S(308,000원), Fusion 400(800,000원)으로 나와 있다. 디자인, 메커니즘, 가격 모두 국산인 Turret C-200S가 낫다. 


2) Multi-lane 스토리지
Turret C-200M(484,000원), Highpoint X4(650,000원), 3ware Sidecar(1,200,000원)로 나와 있다.참고로 Multi-lane(Infinite band) 제품들은 레이드 카드와 스토리지의 호환성 문제가 크다. 되도록 같은회사의 레이드 카드와 스토리지를 사는 게 좋다. 


3) PM 스토리지
Turret C-210(253,000원), Fusion 500P(858,000원), Steelvine(2,000,000원), Stardom ST6600(550,000원)가 있다.
Turret은 Marvell PM칩을 쓰고 나머지는 Sil칩을 쓴다. 재미있는 것은 Turret에 들어가는 Marvell칩이 Sil보다 고가의 칩셋인데 완성품 가격은 터렛이 제일 싸다. DAS Storage Enclosure 시장는 분명 거품이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증거 아닌가 싶다.

대부분 가격이 싸다고 할 수 만은 없는데 국산인 터렛이 가격대를 낮추면서 그나마 이런 류의 제품들이 예전보다 가격 거품이 많이 빠지는 것 같다. 스틸바인 같은 경우에 첨 수입 가격이 300만원이 넘었었고, Accusys같은 경우에도 꽤 고가로 수입되었던 이력이 있다. 

여기 나온 스토리지들이 결국 앞에서 언급했던 카드류와 매칭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합으로 스토리지를 구성할 수 있다.
워낙 조합이 많기 때문에 본좌 이 이상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는 어려운 점 이해 바란다. 목마른 그대 알아서 우물 파시라. ^^;
그 대신 표로 정리 해 주는 센스는 발휘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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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c mini, iMac, Macbook의 대용량 확장
결국 USB와 1394에서 해답을 찾을 수 밖에 없다. MAC mini의 경우 듀얼코어로 출시되면서 PM기능이 있는 eSATA를 달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렇지 않았다. MAC은 내 예상을 항상 무시한다. ^^; ASUS같은 메인보드 회사도 PM있는 eSATA를 달고 나오고 있는데 참 아쉽다.
Accusys도 최근에 1394와 USB를 동시 지원하는 New Accuta 4(1,375,000원) 제품을 내 놨고, Colossus 같은 경우도 eSATA(PM)을 USB로 바꾸는 악세서리(2,7000원)를 제공하면서 USB 1로 4개의 HDD를 확장할 수 있는 라인업을 갖췄기 때문에 용량확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속도에 대한 갈증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 드릴 정보가 없어서 관련 제품 쓰시는 분들께는 죄송할 뿐이다.


7. 마치면서
SCSI 표준화 위원회가 기존 병렬 SCSI를 포기하고 직렬방식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SATA와 SAS가 대용량 저장장치 시장을 더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써드파티 제조사들도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더 많은 제품들을 내놓고 착한(?) 가격을 책정 할 것이며,  MAC 사용자층이 늘어날 수록 지금같은 가격, 기술, SW 지원 차별(?)도 많이 없어지리라 생각한다.

원하는 제품 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격을 찾아서 적었으나 수입제품들의 경우 판매처가 적어서 가격 찾기가 힘들었다. 편이를 위해 적었을 뿐이니까 약간의 시기적 오차가 생기더라도 이해를 바라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좌 시험요청, 기사작성 이런 거 요청하는 사람 제일 싫어 한다. 제품 리뷰 요청이나 기사요청은 정중히 거절하는 바이니 연락하지 마시라. 스팸 차단 당하는 수가 생긴다. --+


그럼 새로운 포스트로 만날 때까지... See you~



이어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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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웍 기반의 스토리지 구성에 대해]

IT기업들은 새로운 개념, 새로운 기술을 상품을 내 놓으면서 가지가지 새로운 용어를 내놓는다.
NAS, SAN 아마 조금만 관심있는 분이라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 차이를 알고 또는 잘 구축해서 사용하는 분은 거의 없는게 현실이다.

그렇다. 오늘은 예고했던 네트웍 기반의 스토리지 구성이다.
NAS(Network Attached Storage)와 SAN(Storage Access Network)은 제품정보를 봐도,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알듯 말듯 좀 어려운 개념이다.
오늘 포스트는 제품을 만드는 관련 기업들이 설명한 개념과 기술을 앵무새처럼 옮기기 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필요'에 의해 구축되어야 하는 네트웍 기반의 스토리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가 주제이다. 


그러나 항상 얘기하듯 본좌의 포스트는 친절한 기본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약어/용어가 약한 분은 꼭 정보통신사전 같은 걸 참고 하셔야 할 것이며, 언제나 그렇듯 왜곡된 정보, 중요한 정보이나 언급되지 않는 부분들을 집중 조명한다. 

특히 많은 예산을 들여 스토리지를 구입하는 중견기업이라면 SI업체에서 득달같이 달려와서 제안서를 주고 워런티에 유지보수까지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소규모 기업이나 특수한 사용자라면 결국 모든 해답은 자기가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이 이 글의 주요 요지이다. 

오늘 손가락 좀 아플 거 같다. ㅜ.ㅜ



1. 필요

NAS와 SAN을 찾던 분들은 대부분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윈도의 네트웍 화일/공유의 막강한 오류에 질렸거나, 스토리지를 1대만 사서 전 직원이 잘 활용해 보자는 작은 소망 하나로 제품을 찾고 구입한다.
이전 역정보에 대한 글에서도 기술한 바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사용자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되는 제품이 'NAS'인줄 알았은데 막상 사용해 보면 느린 속도, 어려운 세팅, 불안정한 동작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한 둘인가? 사무실 구석에 처박혀 먼지가 가득 쌓인 NAS를 보면 울화가 치미는 분들, 또는 이런 상황이 예견되는 사용자들을 위해 몇 가지 필요사항을 정리해 보겠다. 
기본은 못 지키고 불필요한 기능으로 도배되어 있는데 값만 비싼 스토리지를 살 필요도 없고, 현실에서는 되지도 않을 성능을 될거라고 믿는 것도 문제이니 말이다.


일반적으로 네트웍 기반의 스토리지를 구성할 때 사용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다.


1)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수시로 접속해 사용해야 한다.
2)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
3) 겁나 빨라야 한다.
4) 중요한 데이터이니 안정적이어야 한다.
5) 네트웍 케이블만 꽂으면 손쉽게 돌아가야 한다.

1)의 요구사항은 잘만들어진 NAS와 SAN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화일 공유 프로토콜로는 장담할 수 없는 기능이다.
2)의 요구사항은 네트웍디스크로 불리는 외장하드 계열이나 저번에 리뷰했던 넷기어 SC-101 같은 하드 1~2개 들어가는 제품들로는어려운 얘기다. 적어도 회사에서 쓸 만한 제품이라면 처음 투자할 때 조금은 돈을 써야 한다. 알았죠? 사장님? ^^;
3)의 요구사항은 환경을 최적화해서 최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도 큰 부분이다. 그러나 네트웍 스토리지 판매사들은 네트웍의 성능적 제약을 절대 미래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4)는 RAID 1, 5, Spare Drive 등의 기능이 있는 네트웍 스토리지에서는 가능하다. 
5)는 절대 말도 안되는 소리다. NAS와 SAN은 사실 쉬운 장비가 아니다. '네트웍 지식이 없는 분도 손쉽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네트웍과 관련된 제품에서 대표적인 구라이다. 회사에 적어도 여기에 능통한 전문가를 키우거나 담당자를 두길 적극 권하는 바이다.(뭐 이 말 들을 회사는 없을 건 안다. --+)


2. 제품을 선택하자.
필요에 대한 상황을 알았으니 제품을 선택하자. 
결국 DAS(Direct Attached Storage)인가? NAS인가? SAN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3가지 종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래 그림을 한 번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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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같이 이해 하셨으리라 보고 그림 보충설명은 안하겠다. 


1) DAS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왠만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개인적인 용도로는 집이던 회사던 당연히 DAS가 젤 낫다.
회사의 경우에도 일부 특정직원 만 사용할 용도라면, 그 직원들에게만 DAS를 설치해 주는 게 비용/관리적으로 나을 수 있다.
터렛류 같은 소형화된 DAS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NAS에 돈 쓰느니 하드를 몇 개 더사고, 윈도 화일공유로 필요한 네트웍 엑세스를 하는게 낫다. 지난 번에 화일서버용 스토리지 구성에 대해 글(http://cleep.egloos.com/2998085)을 올렸으니 저렴한 비용에 NAS가 필요한 분은 이렇게 구성해 보시라.
오늘은 글이 글어져서 다음 포스트에 올리겠지만 DAS를 SAN으로 변신 시키는 포스트가 올라갈테니 저렴한 SAN에 대한 요구가 있으신 분은 앞으로 올라올 POST를 눈여겨 보시라.(본좌, 요즘 착해져서 업데이트가 빠르다. 요거 보시라. http://cleep.egloos.com/3344185 )


2) NAS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스토리지를 사용해야 할 사용자도 많고, 컴퓨터 잘 하는 사람은 한, 둘 정도 밖에 없는 경우가 아닐까 싶다. 
그냥 사용자가 많이 붙는 화일서버 용도 수준, 속도가 구지 빠를 필요도 없고 용량만 충분히 있으면 되는 정도 수준이라면 NAS를 선택할만 하다. 
NAS를 선택하는 기준, NAS에서 일어나는 속도 저하의 이유,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정보 등에 대해서는 밑에서 다시 얘기하자. 


3) SAN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오늘 본좌가 자주 언급하는 SAN은 대부분 IP SAN을 얘기하는 것이다. FC기반의 SAN을 검토하는 사람이라며, 전화 한통화면 판매처의 영업사원들이 달려와서 특강까지 해주는데 구지 본좌가 언급할 필요 있겠는가?
본좌 공 들여 이글을 쓰는 이유는 어떻게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용자들을 어여삐 여겨서이다. ^^;
FC SAN이 NAS와 틀린 것은 네트웍 방식도 광(光)이고, 전용고가장비들로 구성된다는 차이점은 조금만 찾아 본 분이라면 알겠지만, 그럼 IP SAN은 NAS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다. IP SAN은 NAS와 같이 일반적인 네트웍 환경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SAN 자체의 프로토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iSCSI가 화두가 되는 프로토콜이니 한 번 찾아보시라.)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면 NAS와 같은 네트웍을 쓸 뿐 SAN은 DATA전송의 방식이 다르다.
우선 NAS와 SAN의 비교 그림을 우선 보고 얘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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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은 블록 기반의 전송을 하게 된다. Block이라 함은 HDD나 CD처럼 데이터 저장 미디어의 기본 단위 대로 저장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NAS는 저장장치의 엑세스를 하면서도 전송단위는 네트웍의 기반이 되는 Packet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실제 같은 환경에서 성능 시험을 해 보면, SAN이 더 높은 성능을 내고, 저장장치의 기본 RAW DATA영역과 일치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여러가지 영역에서 NAS를 앞선다고 SAN 진영에서는 NAS를 비판하고 있다. 
뭐, 맞는 말이지만 NAS는 가격도 좋고 SAN에 비해 부족했던 부분도 이미 많이 보강하고 있다. 
무조건 SAN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NAS는 네트웍 화일 공유나 저렴한 제품들로 이미 경험해 본 이들도 많겠으나 SAN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앞에 언급했지만 다음 Post에서 DAS를 SAN(IP SAN, iSCSI 사용)으로 바꾸는 실제 예를 들어 보일테니 체험해 보고 제품을 선택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NAS와 SAN을 비교하면 사실 끝이 없다. 재미있는 건 SAN과 NAS는 거꾸로하면 같은 단어라는 점... 의도되었던 것일까? ^^;



3. 네트웍 환경을 갖추자.

NAS이건 IP SAN(iSCSI)이건 결국 네트웍 환경이 잘 튜닝되어 있다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네트웍기반의 스토리지에서 꼭 선결하고 가야 할 네트웍에 대한 컨설팅이나 지원 없이 NAS 제품군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선 네트웍 대역폭에 대한 얘기이다. 네트웍의 대역폭은 언제나 스펙상의 100Mbps(Fast Ethernet), 1Gbps(Gigabit Ethernet)이 아니다. 
중심이 되는 스위칭 허브의 퍼포먼스, NIC(랜카드다.)의 성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지하게 떠다니고 있는 쓰레기 패킷, 등등으로 인해 네트웍 대역폭의 가용성은 100%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네트웍의 성능 설계/개선을 선결한 후에 네트웍 스토리지의 성능에 대한 고찰이 되어야 한다.
이전에도 한 번 언급한 적 있지만, 무조건 Gigabit ethernet switch를 사고 기가비트 랜카드 달아 서버를 만들었다고 해서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향상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얘기해 보면,


1) Gigabit Ethernet Switch의 Backplane speed
간단하게 비유를 해보자. 메인보드 I/O 성능의 총량이 부족하다면, SATA2 port가 아무리 많아봐야 SATA 속도가 안 나오는 것처럼, 기가비트 허브라도 내부적인 총량 속도가 낮다면, 다양한 사용자가 즐겁게 1Gbps의 속도를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스위칭 허브 잘 고르자. 
4 Gigabit port, 16 Fast Ethernet pot 스위칭 허브라면 필요한 백플레인 스피드는 이상적인 값이
4 X 1Gbps X 2 + 16 X 0.1Gbps X 2 = 11.2Gbps 이상이어야 한다.

2) 잡다한 쓰레기 정리
잡다해서 할일이 아주 많다. 하지만 돈 안들이고 스토리지 성능을 올리려면, 이 정도는 해 주어야 한다. 이 정도 이상은 전문가를 

부르시라.
- Window 2003/2000/Linux Server 또는 개인 PC에 설치되 불필요한 네트웍 서비스/데몬 죽이기.
- 바이러스 검사 확실히 : 바이러스 하나 땜에 한국 인터넷이 마비되었던 걸 상기하시라. 
- DDOS Attack 대비 : 방화벽이 없어도 인터넷 공유기 쓰는 중.소 기업들은 그나마 괜찮다. 특별히 공인IP Block 받아 쓰시는 분들 

주의 하실 것... 
- 불필요한 P2P 죽이기, 푸르나와 PDBOX가 지금 사무실 어딘가 누구의 자리에서 돌아가고 있을 지 모른다. '김주임, 포인트 받지 말라 그랬지?' 우리 사무실에서도 자주 나오는 소리다. ㅜ.ㅜ


3) NIC의 성능
NAS 중에 보면, 자기네 제품이 'Jumbo frame'을 지원하기 때문에 패킷 사이즈가 커서 NAS의 한계성능을 끌어올렸다고 한다. 
이거 절반은 뻥이다.NAS가 지원해도 다른 네트웍 기기들이 화답을 못하면 말짱 꽝이기 때문이다.NIC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Jumbo frame'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NIC'도 있고, 속성에 'jumbo frame payload size'등의 옵션은 있어도 MTU(이더넷의 최고 전송 프레임 크기) '1,500'을 못고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
 'Jumbo frame'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쓸 만하다라는 얘기 하기가 좀 모한 면도 있다.



4. 제대로 구성하자.

스토리지의 종류도 선택했고 네트웍도 잘 정리정돈 했다면 잘 구성해서 쓰면 되겠다. 
물론 이게 다 된 건 아니고 꾸준한 관리와 모니터링, 또 다시 튜닝하는 일은 반복되어야 한다. 아무리 첨에 잘 세팅해봐야 결국은 도로묵 되는 경우가 허다한 이유이다.
스토리지를 구성하면서 엉뚱한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다.


1) 왠 1.5K rpm의 고성능 SCSI HDD?
네트웍 트래픽의 문제와 NAS의 Packet 전송 단위의 문제 등으로 고가의 SCSI HDD를 NAS 등에 설치하는 것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가 된다. 
DAS에서야 데이터베이스 팍팍 잘돌아가게 하는 고마운 고성능 SCSI HDD일지 몰라도 NAS에서는 불필요한 과투자이니 명심하시라.

2) RAID 0가 왠 말인가?
네트웍 트래픽을 정말 잘 설계하고 튜닝했다 치자. 
최대속도 1Gbps에서 10% 수준의 오버헤드만 있는 상황이라도 네트웍 상에서 스토리지가 쓸 수 있는 대역폭은 잘 나와야 110MB/s 수준이다. 
SATA 3.0G HDD를 DAS에서 RAID 0로 구성했을 때 나오는 속도의 50%도 안되는 대역폭이다. 작업 특성 상 RAID 0의 속도가 필요하다면 그냥 DAS를 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5. 결론
오늘 네트웍 스토리지를 얘기하다 보니 SAN과 NAS를 계속 비교해왔는데 솔직히 SAN과 NAS 중 누가 낫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보수적인 성격의 전산실 출신이라 그런지 난 아직도 확실하고 심플한 DAS를 선호한다. 내 얘기일 뿐이다. ^^;


이 글을 읽고 도대체 NAS야? SAN이야? 어떤 제품을 골라야 정말 좋고 쓸만한 거야?
이렇게 헛갈리는 분은 차라리 좀 기다리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현재 시점에서 정말 제 값을 하는 SOHO, Mid range용 네트웍 스토리지는 NAS와 SAN을 통털어 '없다'가 정답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네트웍과 기술은 발전해 왔고 또 발전할 것이고, 분명 저렴한 가격에도 쓸만한 NAS와 SAN이 나올 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할 얘기도 많고 더 자세한 예도 많지만 체력 저하로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자. 언제가 또 수정하고 업데이트가 될테니 너무 

슬퍼 마시고... 

사실 쓰는 본좌보다 읽느라 힘드셨을 것이다. ^.^



See you~



이어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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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지지 않은 965메인보드들의 하드 확장성
	


어제 블로그의 갑작스런 방문자 수 증가를 보고 본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기가바이트 965P 메인보드의 하드 확장 관련된 POST 하나 때문에 많은 방문자가 미천한 본좌의 이글루를 찾았다는 것.
사용자들은 항상 정보에 목마르건만 사실 쓸만한 정보가 없단 걸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더불어 오랜 이웃이신 sikuru님의 아픔(?)을 알게 되어 추가적인 정보를 다시 올린다.
메인보드가 사실 기가바이트와 아수스만 있는 건 아닌데 그간 본좌 ASUS만 많이 언급한 것 같아 특별히 추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올리는 바이다. 착하지?  ^,.^

1. 965메인보드의 특징
965 메인보드들은 Express 버스 방식의 I/O 백플레인 설계를 하면서 SATA 포트의 수를 많이 늘렸다. 왠만하면 SATA Port 6개는 대세일 정도이다. 그러면서 Intel의 ICH이외의 SATA Chipset들을 추가로 보드에 달기 시작했는데 이 SATA Chipset들은 대부분 SATA 3.0G를 지원하면서 더불어 SATA기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Port Multiplier 기능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Port Multiplier(이후 PM으로 표기)에 의한 다수의 HDD확장에 RAID SW 무상 배포(당연?), 거기다가 국내 스토리지 기업인 콜로써스의 PM기능을 지원하는 Turret까지, 적어도 965보드 쓰는 분들은 구지 비싼 레이드 컨트롤러는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이다.

2. 중요한 SATA Chipset 
메인보드에 추가로 장착되어 Port Multiplier를 지원하는 SATA Chipset은 다음과 같다.
1) Sil3132 : Software RAID가 제공된다.
2) JMB36X : Software RAID가 제공된다.
3) Gigabyte SATA2 : JMB36X를 OEM한 것이므로 JMB와 특성이 같다.
4) Marvell 88SE6141 : 현재까지는 별도의 RAID SW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그냥 개별 드라이브로 만 써야 한다.)
아래 모델명에 언급되지 않은 보드인데 혹시 SATA PM이 되나 궁금하다면 방금 열거한 칩셋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3. SATA PM이 되는 965 메인보드들
1) ABIT
많은 매니아층이 존재하는 보드이고 본좌도 꽤나 애정이 있었던 보드인데 갈수록 기가바이트와 아수수의 영역확장으로 입지가 좁아지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AT8-32X, AB9, AB9-Pro, AW9D-MAX 무도가 있다. 무도의 경우는 역시 Special한 제품 답게 ASUS와 같은 eSATA Port가 아예 탑재되어 있다.
2) ECS
PF5 Extreme, PF21 Extreme, P965T-A가 있다.
3) MSI
P965 platinum, P965 neo, P965 neo-f, 975X platinum power up이 되겠다.
4) 기타
Foxconn의 P9657AA-8EKRS2H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라.


본좌 넋두리를 좀 하면, 착한 일 좀 하려고 밤새 리뷰란 리뷰는 다 섭렵하고, 그도 안되서 Chipset 제조사들까지 쫓아다녀 정리한 

포스트라는 것... 능력의 한계상 모든 제품을 테스트하기는 불가능하고 스펙을 최대한 꼼꼼히 따져서 정리한 자료이니 만큼, 실제 설정이나 소프트웨어 설치는 알아서 해 주시길 바라는 바이다. ^^;


see you~

